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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경찰응원 영
상메시지 공모전' 시상식 개최

(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가 지난 5일 '제1회 경찰응원 영상메시지 공모전' 시상식을 갖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종률 기자] 계명문화대학교 경찰행정과가 지난 5일 '제1회 경찰

응원 영상메시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속에서 고생하는 경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경찰 응원 영상메시지'를 주제로 실시됐다.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고교생 100여명이 글, 그림, 노래 개사, 경찰서 방문 등 다양

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응원 영상메시지를 제작해 참가했다.



심사 결과 '경찰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시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주는 수호

천사'라는 주제로 영상메시지를 제작한 대구서부고등학교 이다영 학생(3학년)이 금

상(상금 30만원)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서울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 윤예희 학생(2학년)이 은상, 영송여자고등학

교 김가연 학생(1학년)이 동상을 차지한데 이어 10편의 작품이 입선에 선정돼 상장

과 상금을 수상했다.

계명문화대는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금 이외에도 경찰행정과 진학 시 수업료 감면

(금상 80%, 은상 50%, 동상 30%)과 참가자 전원에게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특전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응원메시지는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공식 유튜브 채

널에 탑재해 공유할 예정이다.

금상을 수상한 이다영 학생은 "공모전 참여를 통해 경찰의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어릴 때부터 품어온 경찰의 꿈이 더 커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는 매년 10명 이상 경찰합격자를 배출해 전국 전문대

학 중 경찰공무원 최다 합격을 자랑하는 경찰공무원 양성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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